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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광석 기상청장,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

집행이사들과 기후변화 대응 논의 

- 최근 이상기후현상 빈발에 따른 ‘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’ 발간을 위한 

공동협력 추진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3월 30일(화), 세계기상기구(WMO) 아시아지역 

집행이사 회의에 박광석 기상청장이 집행이사로서 참석했다고 

밝혔다.

○ 이번 회의는 아시아지역 6개국(△아랍에미리트(의장국) △한국 △중국 △일본 

△인도 △이란) 기상청장과 세계기상기구 아태지역사무국장이 참석

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, 원격으로 개최되었다.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아시아지역의 최신 기후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

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「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」발간 필요성을

역설하고 , 아시아지역 집행이사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

것을 제안했다 .

○ 특히,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지역협의회 총회 

준비사항 논의와 함께 △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 발간 추진 △ 세계

기상기구 전 지구 통합관측시스템(WIGOS*)의 지역센터 설립 등이 

심도 있게 논의되었다.

       * 세계기상기구 전 지구 통합관측시스템: WMO Integrated Global Observing Syste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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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“아시아지역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

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기상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

공동대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.”라며 , “특히 ,

앞으로 발간할 「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」를 위해 집행이사들과 

국제적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.”라고 밝혔다 .

□ 붙임: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집행이사 회의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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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WMO 아시아지역 집행이사 회의 사진

|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집행이사 회의에 참석 중인 박광석 기상청장

(3. 30., 기상청 대회의실)  |


